
2 공동체 2025년 5월 25일

【뉴욕】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

동체(NYKCLC, 의장 박은희 크

리스티나)는 뉴저지 모리스타운에 

위치한 로욜라 피정의 집에서 일일

피정을 지난 5월 4일 개최했다. 이

날 피정에는 뉴욕, 뉴저지, 필라델

피아 지역에서 72명의 회원이 참석

했으며, 도윤호 세례자 요한 신부

(한국 예수회)의 강의와 소그룹 나

눔, 미사 및 서약식이 진행되었다.

도윤호 신부는 수련기와 보스턴 

유학 시절, 캄보디아 공동체와 함

께한 경험을 나누며 ‘이주민의 정

체성을 지닌 신앙공동체’를 주제

로 강의했다. 그는 성경에 나타난 

아브라함의 이주 여정을 중심으로 

“새로운 땅으로 가라”는 하느님의 

명령과 함께 주어진 축복의 약속

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, 

믿음의 선조로서 정체성을 찾아가

는 여정임을 설명했다. 또한 예수

님 역시 성가정 안에서 이주민으

로 살아가셨기에, 이주민의 고통

과 정체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

하신다고 강조했다. 

초기 그리스도인들 또한 실향민

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, 하

느님은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의 

여정 속에서 도전과 성장을 허락

하시고, 순례하는 백성과 늘 함께

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. 소그

룹 나눔에서는 이주민으로서의 정

체성과 삶을 돌아보며 경험을 나

누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. 참

가자들은 이민 1세대의 신앙과 헌

신에 감사하며, 새롭게 형성될 공

동체와 이주민에 대한 돌봄과 책

임을 성찰했다.

오후 강의에서 도 신부는 이주 

체험의 신학적 의미를 조명하며, 

이주가 교회의 본질임을 강조했다. 

그는 교회가 본래 ‘이동하는 공동

체’이며, 하느님께서도 ‘God the 

Migrator’로서 끊임없이 움직이

며 인류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설

명했다. 신앙인은 하느님 나라를 

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순례자이

며, 교회의 ‘이주성’은 교회를 교

회답게 만드는 핵심이고 이주자는 

보석과 같은 존재라 하였다.

이어 그는 그리스도교는 “기억

하는 종교”이며, 불편함과 양심

을 거스르는 현실을 직면하고, 그

것을 흔들고 깨우는 신앙적 개입

(interrupt)이 종교의 본질임을 설

명했다. 기억은 이야기로 전해지고 

신앙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며, 십

자가는 그러한 ‘위험한 기억’을 일

깨우는 상징임을 나눴다. 나아가 

이러한 이주는 단순히 물리적 이

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, 전 인류

를 향한 형제애와 하느님의 정의

와 사랑을 실천하는 보편적 소명

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일깨웠다.

미사 강론에서는, 신앙은 하느

님과 함께 걷는 수도 여정이며, 우

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 하느님

의 부르심을 알아듣고, 그 사명을 

실천하며 파견되어 살아가도록 초

대했다. 미사 중에는 2명의 종신서

약, 8명의 유기서약, 27명의 유기

서약 갱신이 이루어졌으며, 박은

희 크리스티나 전임 의장의 이임식

과 허정 아나스타시아 신임 의장

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었다. 유

기서약과 종신서약을 준비한 회원

들은 공동체 앞에서 CLC의 일원

으로 함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

고, 모든 회원은 주님을 향해 한마

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순례자

로서의 삶을 다짐하며 피정을 마

무리했다.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

(CLC) 회원들은 매년 일일피정을 

통해 양성 단계에 따라 유기서약, 

서약 갱신, 종신서약을 이어간다.

한편 NYKCLC는 오는 6월 20일

부터 22일까지(2박 3일), 10월 1일

부터 5일까지(4박 5일) 로욜라 피

정의 집에서 2025년 이냐시오 영성 

침묵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.

기사/사진 제공: 홍경자 미카엘라 

유상현 스테파노 

이주민의 정체성을 지닌 신앙공동체
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일일피정, 신앙안에서 이주민으로서 소명성찰 

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가 개최한 일일피정 참가자들이 도윤호 신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‘이주민의 정체성을 지

닌 신앙공동체’를 주제로 강의한 도 신부는 “새로운 땅으로 가라”는 말씀은 하느님의 명령과 함께 주어진 축복의 약속이 단순한 

지리적 이동이 아니라, 믿음의 선조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설명했다.

【메릴랜드】 볼티모어 한국 순교

자 성당(주임 김성래 하상 바오로 

신부) 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소속 

사랑하올 어머니 PR.(단장 성종성 

카타리나) 1,000차 주회합을 지난 5

월 8일 가졌다.<사진> 

한국에서의 레지오 활동을 그리

워하던  6명의 형제자매가  2005년 

10월22일 첫 회합을 가졌고, 20여 

년 동안 많은 형제자매가 이동하는 

가운데 초대 단장과 한 형제를 50대 

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내

야만 했던 안타까움도 있었다. 

현재는 6명의 행동단원과 2명의 

예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초

대단원인 성종성 카타리나, 양혜경 

소화데레사2명이 활동하고 있다. 또

한, 호도 반납의 위기에 있는 다른 

Pr.에 이효정 크리스티나 전 단장을 

포함해 3명의 자매의 영광스러운 

전출도 있었다. 

성령의 도우심과 성모님의 전구

로 이루어진 최고의 활동을 하고 있

으며, 15명의 협조단원들의 기도 반

석 위에 단원들은 레지오 목적을 중

시 여기며 개인 성화에 힘쓰고 있

고 성모 마리아의 정신으로 끊임없

이 전투 중이다. 특히 코로나 팬데

믹 때에는 Zoom 온라인을 통해 회

합을 이어 왔고, 코비드 이후 턱없

이 부족해진 군사를 모으기 위해 

성실히 노력하고 있다. 

어머님에 대한 성실한 효, 단원 

간의 이해와 노력, 사랑이 큰 무기

인 사랑하올 어머니 Pr.단원들은 앞

으로 영예로운 분가로 성모님의 군

단을 확장시킬 것을 다짐했다. 

기사/사진 제공: 성종성 카타리나

볼티모어 한국 순교자 성당

사랑하올 어머니 Pr. 1,000차 주회합 가져

【텍사스】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

레아 성당(주임 조재형 가브리엘 신

부)  성음악분과 주관으로 본당 청

소년 음악회(뮤직디렉터: 유지연 마

리아프란체스카)가 지난 5월 10일 

열렸다. <사진> 1학년부터 12학년 까

지의 청소년 38명과 3명의 플룻 연

주자들의 찬조 출연, 총 41명이 참

가해 피아노, 바이올린, 비올라, 

첼로, 클라리넷, 오보, 트럼펫, 드

럼, 성악, 그리고 임마누엘 어린이 

합창단의 짧은 부활 성극과 합창을 

펼쳤다. 

두시간의 음악회 후 참가자 전원

에게 트로피를 수여하고 학부모가 

준비한 리셉션이 있었고, 성음악분

과와 홍보분과의 많은 봉사자들의 

협조에 감사를 전했다. 

기사/사진 제공: 달라스 성 김대건 

안드레아 성당 홍보분과 

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, 본당 청소년 음악회


